
뉴베리 명예상, 루이스 캐럴 문학상 수상 작가

조지 셀던이 전하는 ‘참새 브루스의 뜻밖의 선물!’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을 냉철하게 꼬집는 동화로 뉴베리 명예상과 루이스 캐럴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조

지 셀던의 그림책 『참새의 빨간 양말』이 (주)비룡소에서 출간되었다. 『참새의 빨간 양말』은 작은 마을에

서 양말 공장을 운영하는 앙거스네 가족이 중심가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 밀려 곤경에 빠지지만, 앙거스

가 참새 친구 브루스에게 마음을 담아 만들어 준 빨간 줄무늬 참새 양말이 뜻밖의 행운을 가져와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이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유도한 이 작품은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다. 옛이야기처럼 친근한 문체와 운율이 

살아 있는 글, 텍스트 위치와 그림이 어우러진 다양한 장면들이 그림책의 매력과 흥미를 돋운다. 수십 년 

동안 참새를 기르고 관찰했던 그림 작가는 연필 선으로 참새들의 다양한 움직임과 표정을 사랑스럽게 그

려냈다. 정교하게 그려낸 양말 공장의 기계들과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집과 거리들, 사람들의 의상 등

을 통해 양말 공장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앙거스네 가족 이야기를 생생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담아

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진정한 우정에 대해, 가족

에 대해, 더 나아가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우리 모두 빨간 줄무늬 참새 양말을 신고 싶어요!”

앙거스네는 작은 마을에서 양말 공장과 양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앙거스는 아빠와 두 삼촌을 도와 일

을 하는데, 요즘 큰 걱정이 생겼다. 중심가에 있는 백화점들 때문에 손님이 뚝 끊기고, 양말 공장의 일감이 

점점 줄어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양말을 잘 팔 수 있을까?’ 고민하던 앙거스네 가족은 멋진 양말 기계로 

따듯하고 푹신한 겨울 양말을 만들기로 한다. 빨간 줄무늬에 앞코도 빨간 예쁜 겨울 양말! 하지만 겨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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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손님들은 백화점으로 달려가고 외딴 곳에 위치한 가게를 찾는 사람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앙거스

는 유일하게 웃음을 주는 친구 참새 브루스가 한겨울 추위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안쓰러워 

브루스에게 새로 개발한 빨간 줄무늬 양말을 만들어 준다. 브루스에게 꼭 맞는 참새 양말이다! 브루스가 

양말을 자랑하자 다른 참새들도 공장으로 모여들고, 맘씨 좋은 앙거스는 참새들에게 양말을 만들어 주느

라 실타래를 몽땅 써 버린다. 참새들이 빨간 줄무늬 양말을 신고 온 마을을 날아다니자, 마을 사람들은 하

나둘 참새가 신은 양말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드디어 앙거스네 양말 공장은 손님들로 북적이게 된다. 

진심을 담아 만든 앙거스의 양말이 참새들에게 따듯한 겨울을 선물하고, 참새들 또한 앙거스의 양말

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앙거스네 가족이 따듯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준 훈훈한 이야기

가 마음을 따듯하게 한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생각하는 앙거스와 브루스의 우정, 참새들의 어려

움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앙거스의 고운 마음씨가 감동을 전한다. 옛이야기처럼 친근하고 철컹철컹, 

짤깍짤깍, 붕붕 윙윙 등 의성어 의태어가 풍성한 운율 있는 글이 읽는 재미를 더한다. 

● 섬세한 연필선에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 담백한 그림

사물이나 인물들의 특징을 잘 잡아내어 간략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려낸 연필 선에 빨간색만으로 포인

트를 준 그림은 담백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오랫동안 직접 참새를 키우고 관찰했던 그림 작가는 참새

들의 모습을 사실적이면서도 유머 있게, 사랑스럽게 그려내어 친근함을 준다. 다양한 양말들을 만들어 

내는 커다랗고 멋진 양말 기계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텍스트 위치가 

그림과 다양하게 어우러져 만화 같은 느낌을 주면서 보는 재미를 더한다. 집의 모양과 구조, 의상, 소품 

등을 통해 당시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문화를 살짝 엿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작가 소개

글쓴이 조지 셀던(본명: 조지 셀던 톰프슨)

미국의 소설가 겸 어린이책 작가이다. 1957년에 발표한 『바다 밑 정원』으로 데뷔했다. 1960년에 발표한 『뉴욕에 

간 귀뚜라미 체스터』로 1961년 뉴베리 명예상을, 1963년 루이스 캐럴 문학상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체스터 크

리켓과 그의 친구들 Chester Cricket and His Friends」 시리즈 등이 있다.

그린이 피터 리프먼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한 뒤, 여러 학교에서 회화와 조각을 공부했다. 그린 책으로는 『현명

한 가재, 오스카 Oscar Lobster’s Fair Exchange』, 『멋진 탈출구 The Great Escape』 등이 있다. 

옮긴이 허미경

제주에서 나고 자랐다. 제주의 햇볕과 바람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가득 채웠다. 대학에 진학하느라 처음 서울 구

경을 했다.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한 뒤 줄곧 《한겨레신문》에서 일하고 있다. 제주에서 산 날보다 서울에

서 산 날이 길어질 무렵인 두어 해 전부터 경기도 파주에서 살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비밀 친구가 생겼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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